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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경험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차 지 영 함 경 애 천 성 문†

부산시 연세대학교 부경대학교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간행동연구소

본 연구는 외상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

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은 현장 전문가의 요구

와 외상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토대로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에 입각하여 외상 경험 청소년들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10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 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명의 특성화 고등학생을 실험군과

대기자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주당 2회기씩 총 10회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험집단과 대기

자 통제집단의 외상 후 성장, 사건 관련 반추, 사회적지지에 대한 사전-사후 -추후 시점에 따

른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양적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험보고서 및

개인별 면담자료를 통해 양적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양적분석 방법은 집단 간의 사전 동질

성 검사를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혼합설계변량

분석(mixed ANOVA)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개발된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은 외상 후 성장,

의도적 반추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상경험 청소년,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반추,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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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외

상사건을 경험하고(Breslau, Davis, Andreski, &

peterson, 1991; Frazier et al., 2009) 많은 경우가

성인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외상사건에 노

출된다(안현의, 2005; Copeland, Keeler, Angold,

& Costello, 2007; Finkelhor, Ormrod, Turner, &

hamby, 2005). 국․내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60%이상이 한번 이상 외상경험이

있으며(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Copeland et al, 2007; Orozco, Borges, Benjet,

Medina-Mora, & López-Carrillo, 2007), 외상경험

에 노출된 13.4%의 청소년이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opeland et al., 2007). 이와 같이 외상경험은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한번 이상은 경험한

드물지 않은 일이다.

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외상사건은 실

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

이 직접 경험했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것을 목

격한 경우,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로 정의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 사건이 ‘외상적’인가를 판단하

는 중요한 기준을 사건 그 자체 보다는 사건

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 강조되면서(서

영석 외, 2012; Herman, 1992; Micale & Lerner,

2001) 전쟁, 재난, 테러, 사고와 같은 강력한

사건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사람의 사망, 암

과 같은 심각한 질병, 실연이나 이별 등과 같

은 자연스런 발달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범주를 넘어선 사건들도

외상사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신선영, 정남운,

2012). 즉, 일반적으로 외상사건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건도 개인에 따라서는 삶을 뒤흔들 만

큼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외상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아직 심신이 성장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하고, 심

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자신의 문제를 의연하

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김현미, 정민선,

2014; 박미애, 김세경, 천성문, 2013). 그러므로

외상사건 등 극한의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될

경우 성인들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더 큰 영향

을 받게 되고(McCormick, Mathews, Thomas, &

Waters, 2010), 심리적으로 불안, 공황장애, 우

울, 정서 조절곤란 및 자살사고 등을 경험할

수 있다(Barlow, Allen, & Choate, 2004; Hawks,

Blumenthal, Feldner, Leen-Feldner, & Jones, 2011;

Stevens, Murphy, & Mcknight, 2003). 또한 인지

적인 측면에서는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을 갖기 쉽고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선하

지 않고, 비양심적이며, 좋지 않은 사람이라

는 부정적인 신념을 갖거나, 세상에 대해서

는 예측 불가능하며 완전히 위험하다는 부정

적인 시선을 갖기 쉽다(안현의, 2005; Foa &

Rothbaum, 1998; Janoff-Bulman, 1992). 그 외에

도 사회적 기능면에서 청소년기 학업 수행이

나 성취, 대인관계 문제 등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김지은, 이민규, 2015; 서영석 외,

2012; Juvonen, Nishina, & Graham, 2000; Lumley

& Provenzano, 2003) 심리적 휴유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미, 정민선, 2014; 박선정, 2015a; Cougle,

Resnick, & Kilpatrick, 2009; 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Terr, 2003). 이처럼 청소년기

에는 아직 심신이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미성숙하고 성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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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경험에 생물학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 청소년

의 외상경험에 관심을 갖고 조기 발견 및 적

절한 개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외상경험 후에 이를 잘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외상 후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

는 것이 필요하다.

외상 후 성장이란 인생에서 외상 사건이나

위기 사건을 겪은 후에 주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말한다(Maercker

& Zoellner, 2004). 이는 단지 외상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적응 수준

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말한다(Tedeschi

& Calhoun, 1996; 2006). 외상 후 성장을 이룬

사람들은 타인의 소중함과 친밀감, 연민, 신뢰

등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강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내적 성장을 경험한다(Klimer, 2006; Tedeschi

& Calhoun, 2004).

선행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외상 후

성장의 대표적인 관련 변인으로는 반추, 사

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Tedeschi & Calhoun,

2006). 반추(rumination)는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하며 외상 후 성장 이론에서는 사건

관련 반추를 인지적 되새김질이라는 의미로

정의한다(Callhoun & Tedeschi, 2006). 반추는 사

건에 대한 자동적이고 원하지 않는 사고와 관

련된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와 사건

과 투쟁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복적이고

목적 있는 의도적 반추(Intentional rumination)

로 구분할 수 있다. 침습적 반추는 우울 증

상, 불안과 같은 부정적 경험과 정적상관

(Nolen-Hoeksema, Parker, & Larson, 1994)이 있는

반면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과 정적상관

을 보인다(박혜원, 2006; 신선영, 2009; 유희정,

2012; 정인명, 2009; Bower, Kemeny, Taylor, &

Fahey, 1998; Calhoun et al., 2000). 즉 침습적

반추는 외상 후 심적 고통을 유발하는 부정적

인 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의도적 반추는 외

상 후 회복과정에서 인지적 재구성을 위해 필

요한 긍정적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상

을 경험한 개인은 침습적인 반추를 경험하게

되며, 외상과 관련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면

침습적인 반추가 감소하고 보다 의도적인 반

추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의도적 반추는 사건

을 이해하고, 사건을 통해 의미와 도움이 되

는 점을 찾는 인지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Callhoun & Tedeschi, 2006). 개인은 높은 수준

의 반추를 하게 될 때,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도식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기회가 커진다(Tedeschi, 1999). 그러므로 의도

적 반추는 외상을 인지적으로 처리하여 외상

후 성장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

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자원

을 일컫는 말로써 개인이 지닌 모든 사회적

관계망이나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이겨 낼

수 있는 적응력을 강화하며(Anesehendel &

Stone, 1982),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개인의 부

정적인 상황에서도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

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신선

영, 2009). 또한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는 과

정에서 외상 경험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감정

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사회적 지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때 개인은 외상에서 벗어나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Calhoun & Tedeschi, 2006;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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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 Murch, 1996).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상 당시

에 받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 외상 후 성장

을 더 많이 보고하였고(신선영, 2009; 유희정,

2012), 사회적 지지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받

을 때 외상 후 성장이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다

(Park et al., 1996).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는 외

상 후 성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외상 경험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외상경험에 대

해 의도적으로 반추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

는 있는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

구된다.

국내 외상 후 성장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

면,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요구 조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거나(김정희, 김선희, 2016), 선행연구의 문

헌조사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거나(박수진,

2016), 프로그램의 재구성 과정이 명확하지 않

아(고아름, 2012)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기 어렵다. 외상 후 성장을 위해 프로

그램이 개발되거나 재구성 된 연구들(박정 외,

2015; 임선영, 2014) 역시 특정 외상경험 대상

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어 있어 다양

한 외상경험을 한 대상자들에게 일반화하여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외상경험

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

요성이 있으며,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의 개발이 촉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충

실히 따르고, 현장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상경험

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상 이전의 안정된 정서적 평형상태로의 회

복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강점과 새로운 가

능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다른 외상을 주

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처기제

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방법의 수단으로도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경험 청소년을 대상

으로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프

로그램이 외상 경험자들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목적 1.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연구문제 1-1.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의 개

발 절차 및 내용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목적 2.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한다.

연구문제 2-1.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에 참

여한 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은 향상될 것

이다.

연구문제 2-2.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에 참

여한 경험자들의 사건관련 반추 중 의도적 반

추는 향상되고 침습적 반추는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2-3.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에 참

여한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지지 추구는 향

상 될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천성문, 함경애, 박명숙,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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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프로그램 개발 주요내용

1 기획

프로그램 방향 및

목적 설정

∙외상 후 성장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 기획 프로그램 목

적 및 목표의 정립

대상 집단 선정 ∙외상경험이 있는 특성화 고등학생 선정

문헌조사 및

이론적 배경 조사

∙외상경험 청소년과 외상 후 성장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자료 분석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요구

분석

대상자 요구조사
∙요구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구성 및 설문지 제작

∙대상자 요구조사 설문 실시 및 완료

전문가 요구조사

∙상담관련기관에서 외상경험 청소년을 5명 이상 상담한 경험

이 있는 전문가 1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화면담 완료

(2016년 1월 15일)

요구조사에 따른

시사점 도출
* 본문 기재

3 구성

프로그램 목표 설정
∙문헌 연구와 현장 전문가 FGI, 외상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요

구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목표를 선정

변화원리에 따른

프로그램 모형 개발

∙선행 연구와 요구분석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

본 원리를 도출하여 프로그램 모형 개발

프로그램 세부 활동 및

내용 조직

∙목표 및 주제에 적합한 내용이나 활동 수집 수집된 활동요소

중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 선별 회기별 목

표에 대한 하위 구성요소를 진술

프로그램 타당도 검증
∙전문가에 의한 안면타당도 평가 및 피드백 전문가 자문 결과

수정․보완

지침서 작성 ∙지침서 제작

4
예비

연구

시험운영 계획안 작성 ∙시범운영 실행계획서 작성

시험운영 실시

∙시범운영 프로그램 실시

∙외상경험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프로

그램 시범운영(2016년 2월 2일∼2월 4일)

시험운영 후 평가 및

수정, 보완
∙참여자들의 평가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활동요소 수정․보완

5 실행 최종 프로그램 실행 ∙최종 프로그램 개발 완료

6 평가

프로그램 효과 평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평가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평가
∙회기별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평가

표 1. 외상경험 청소년을 위한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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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옥(2017)이 제시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 단계

인 기획, 요구분석, 구성, 예비연구, 실행, 평

가의 6단계를 기초로 하여 외상경험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한다. 천성문 등의 모형(2017)

을 따른 이유는 프로그램 개발의 하위 절차를

포괄하면서도 현실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고,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프

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때 밟게 되는 순서를

체계적이고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 본 연구

자의 프로그램 개발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

다. 천성문 등의 모형(2017)에 기초한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표 1에 제시

하였다.

기획 단계

본 연구의 방향과 목적은 외상경험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데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외상으로 인한 정서적ㆍ행동적ㆍ대인관계적

부적응을 도와 치료 목적의 외상 후 성장을

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될 프로그

램의 치료적 목적에 부합하는 동질성을 확보

한 대상 선정을 위해 외상경험이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들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발달

단계상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외상경험의

가능성이 높으며, 외상경험 및 외상 후 성장

과정을 통찰하고 말이나 글로 표현하거나 보

고하는데 있어 더 성숙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생 중에서도

특성화 고등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

다 경제적, 심리적, 대인관계, 자아정체감, 가

정생활 및 사회생활 측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

을 호소한다(강화형, 2004; 신부균, 2001)는 점

에 근거하여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외상경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여겨져, 대상

자 선정이 용이한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외상경험

청소년과 외상 후 성장 관련 선행연구 및 문

헌조사, 자료 분석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요구분석

대상자 요구조사

실제적인 프로그램 실시와 내용 구성 시 수

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P시 소재 D특

성화고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외상 사건 관련 질문지(최현

아, 2014)에 외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노

력과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 2가지

를 추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3명의

설문조사지가 회수되었고, 외상경험이 없다로

응답하거나, 3개 이상의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조사지는 제외하여 최종 39명의 설

문조사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외상

의 유형, 외상으로 인한 감정의 경험 유무, 외

상 당시와 현재의 충격과 고통에 대한 심각도

인식정도, 성장경험의 시기, 긍정변화를 경험

한 학생들의 성장요인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대상자

프로그램 요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 중 외상 상황에서 발동

해야하는 무력감이나 전율, 공포감, 긴장 등의

감정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모르겠다는 학생이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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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오리엔테이션이 초기에 외상의 개념에

대한 교육과 자신의 외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외상의 극복노력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4가지로 분류해보면,

① 혼자 해결(자신에게 괜찮다 말하기, 웃기,

울기), ② 소극적 노력(회피하기, 잠자기), ③

적극적 노력1-사회적 노력(친구들과 놀기, 도

움 요청하기), ④ 적극적 노력2-활동적 노력(운

동하기, 종교 활동하기, 요리하기, 책읽기, 춤

추기) 순으로 각 39%, 30%, 25% 6%로 나타났

다. 이는 외상경험 청소년들은 혼자 해결하거

나 소극적 노력을 통해 외상을 극복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개인

내적인 대처방식을 알려주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성장을 위한 적극

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유도하는 전략을 전반적

인 회기에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장전문가 요구조사

전문가 요구조사를 위해 상담관련기관에서

외상경험 청소년을 5명 이상 상담한 경험이

있는 중학교 전문상담사(교사) 4인, 대학상담

센터 2인, 지역상담센터 6인, 개인상담센터 1

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화면담을 실시

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

박사 2인과 교육학 석사 1인이 축어록으로 작

성된 면접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진술

의 요약을 합의하여 기록하였다. 현장전문가

프로그램 요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경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치

료적 접근의 외상 후 성장을 하기 위하여 부

모, 교사, 친구 등의 지원체제의 적극적인 지

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둘째, 외상 후 성장을

위한 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구분하여 현

재의 자신의 외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상경험의 부정적 신념을 변화시키고 고민했

던 일들을 직면하여 스스로 적응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상경험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이해, 자신에 대한 존중, 회복탄력성, 외

상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낙관성 등 개

인 내적 자원이 중요하므로 개인 내적 자원을

고양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외상경

험 청소년의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분노, 억울함, 슬픔, 죄책감 등의 억압

되어 있는 감정을 노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나누는 것을 통해 현재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분명히 인식한 후 부정적 상황에서 벗

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상경험 청소년들이 보이는 문제는 어느 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

한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외상경험을 줄

이거나 없애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성 단계

프로그램 변화 원리

청소년들이 외상을 경험하면 기본에 가지

고 있던 인지도식이 파괴되면서 자신에게 무

엇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도식을 재구성

하고, 외상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다루기

위하여 반복되는 반추 또는 초 인지적 과정

(meta- cognitive process)을 겪게 된다(Calhoun &

Tedeschi, 2006). 초반에는 자의적이고 의도적이

기 보다는 자동적이고 침습적 반추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외상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사고활동으로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특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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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자동적인 반추과정은 매우 고통스

럽지만 이것은 외상이전의 도식을 재건하려는

시도이다(Christopher, 2004). 이러한 반추과정은

곧 성장을 지향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통

합되며, 외상 사건 이전에 개인이 지니고 있

던 인지 구조와 목표를 수정하고, 변화된 환

경에 맞춰 조절하는 일련의 적응 과정으로 변

화하게 된다. 이러한 의도적인 반추과정은 사

회적 지지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상황

에 대해 분석하며, 의미를 발견하고 재평가하

는 건설적인 인지과정으로서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인 인지활동으로의 이동은 긍정적인 적

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외상 후 성장 프로

그램은 도전을 통하여 자동적 반추를 조절하

고 의도적인 반추의 단계를 통하여 청소년들

의 외상에 대한 경험을 인식하고 또래지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변화원리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모형

프로그램 모형은 3단계로 도출하였다. 1단

계의 목표는 외상사건의 탐색과 확인을 통해

외상을 입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단

계에서는 자신의 외상에 대한 어두운 고통의

경험을 찾아보고, 외상 이전의 자신이 원하는

삶과 대비되는 현재 자신의 행동을 명료화하

요소 문제 개입 변화목표

도전

․외상사건

․존재론적인 갈등

․침습적 반추

․외상 이전의 개인의 신념체

계 인식(세계관, 인생이야기)

․반복되는 반추과정 바라보기

․새로운 관점으로 경험을 탐색함

으로써 자기의 개인 신념체계의

탐색

․반복되는 반추과정에 대한 촉발

변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음

․문제상황 회피

․침습적 반추와 외상에 대한

고통에 대한 자기노출(글쓰

기, 대화)

․사회적 지지체계 영향

․감정적 해소와 정서적 위안을 얻

도록 자기표현을 지지

․사회적 지지체계를 견고하게 구

성하도록 돕고 친밀감 형성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내적 신

념과 목표를 파악하고 변화된 상

황에 맞춰 재설정

성장

․외상에 대한 고통

완화

․적극적인 상황 대처

․긍정적인 적응

․의도적인 반추과정을 인지

재구성

․사회적 지지체계 확장

․내적성장의지 확립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분석, 의미

재발견되어 의도적 사고로 바뀜

․자신의 취약성을 지각하고 자신

의 내적 강점에 대한 확신, 관계

성 증진

․외상 사건 경험으로 인한 삶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수

용하고 삶의 지혜와 의미를 얻음.

표 2. 프로그램의 변화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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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환경적인 원인과 자신의 책임을 구분하도

록 도와준다. 이 단계에서 외상경험 청소년들

이 목표에 달성하면 자신에 대해서 진지한 관

심을 가질 수 있으며 만성적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탐색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장에 대

한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단계의 목

표는 지도자가 제공한 촉진적이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외상의 노출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

을 수정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 변화는 반추

조절에 의한 인지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외상

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침습적인 반추

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며 의도적으로 반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외상경험 청소년

들이 목표에 달성하면 안정적인 자기 감각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자기 기대를 가지게 된

다. 3단계의 목표는 외상 후 성장이다. 외상사

그림 1.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모형

구분 건의 사항 수정 사항

프로

그램

진행

외상교육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지루했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교육방법을 변화하였다.

회기 당 60분인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갈수록 적응하기 힘들고 집중이 힘들었다.

또한 수업시간과 안 맞아서 헷갈렸다.

수업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회기당 시간을 50분으

로 줄였다.

쓰는 시간이 많아 적기가 힘들었다.

활동지의 문항을 줄이거나, 문항중 다 발표하지 않

고 핵심만 나눌 수 있도록 활동지와 지침서를 수정

하였다. 주제를 읽고 발표하는 방법에서 활동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7회기에 직접 비행기

를 날리는 역동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였다.

게임이 재미있었는데 더 많이 했으면 좋

겠다.

회기별 주제에 대한 동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1, 3

회기에 게임을 도입에 배치를 하였다.

숙제가 너무 많다
숙제는 할 수 있는 회기에만 하도록 안내하는 것으

로 조정하였다.

표 3. 건의 사항에 따른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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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밝아진 고통의 외상

을 경험하게 되어 삶을 수용하는 내적성장을

이룬다. 이 단계에서 목표에 달성하면 삶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수용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됨으로써 내적성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3단계의 위계를 반영한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예비연구

프로그램 개발절차에 따라 구성된 외상성장

프로그램의 효과성 여부와 진행상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2015년 12

월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전문상담사(교사)들에

게 직접 전화를 하여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K시에 있는 S특성화 고등학교에서 12명을 대

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예비 프로그램을 실

시하였다. 실시 기간은 2016년 2월 2일부터 2

월 4일까지 3일 동안 10회기 10시간을 실시하

였다. 참여자들 대상으로 매 회기 프로그램

마지막에 소감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소

감 및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수정사항을 표 3에 제

시하였다.

실행 및 평가 단계

본 연구에서는 예비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피드백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후 최종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단계는 도입단계, 작업단계, 종결

단계로 구분하였고, 작업단계를 도전하기, 변

화하기, 성장하기의 세부 단계로 정하여 성장

발달 단계로 명명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시간

은 회기 당 50분으로 조정되었으며 총 10회기

로 확정하였다. 외상경험 청소년을 위한 외상

후 성장 최종 프로그램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전문상담사(교사)에게 학교 폭력

피해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개인상담을 실

시하고 있는 학생들 중 추천을 받아 외상기초

설문지를 실시한 후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

힌 학생으로 B시 두 학교에서 각각 10명 씩

20명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학생들에게 개별

적인 면접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

고 참여의사를 밝힌 총 20명 중 10명은 실험

성장발달

단계
회기 주 제 목 표 활 동 내 용

도

입

단

계

오리엔

테이션
1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

하고, 집단 참여의 흥미를 가지도

록 한다.

∙외상 후 성장 교육 및 구조화

∙나의 성장 의지 점수①

∙벽허물기 게임Ⓐ-스파이 게임

탐색

하기
2

성장 up go

출발

어색한 만남에 대한 긴장감을 완

화하고, 자신의 회복 탄력성에 대

한 정보를 안다.

∙진정한 자기소개

∙서약서 작성-우리들의 약속

∙사전 검사(회복 탄력성) 실시, 분석

및 평가

표 4. 외상경험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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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10명은 통제집단에 배정하였다. 그러

나 이들은 변화에 대한 동기 수준이 대체로

낮기 때문에 따로 이동해서 정해진 시간에 맞

춰서 오기가 힘들거라 예상하여 두 학교 학생

들은 혼합하지 않고 각각 실험, 통제집단으로

10명씩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참

가자들의 외상 사건 관련 질문에 따른 분포는

표 5와 같다.

측정도구

외상 사건 관련 질문지

외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기 위하

여 Tedeschi와 Calhoun(1996)의 외상 후 성장 척

도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송승훈(2007)이 개발

하고 최현아(2014)가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

용하였다. 이 질문지의 사건의 유형은 총 15

성장발달

단계
회기 주 제 목 표 활 동 내 용

작

업

단

계

도전

하기

3
옛날옛적

나란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반응한 자신의 경

험을 노출하고, 적절한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벽허물기 게임Ⓑ-심봉사와 심청이

∙위기의 순간-카드 플레이

∙선물주기 활동ⓐ

4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큰 외상 사건

을 직면하고, 공감적 지지를 통해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는다.

∙오~! 마이 라이프

∙내 사연이 라디오에 소개가 된다면?!

∙코인 공감 활동ⓑ

변화

하기

5
흔들흔들

불안해요!

외상이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버리는 작업을

함으로써 카다르시스를 경험한다.

∙외상의 부정적 영향 찾기

∙외상 버리기 활동ⓒ

6
버튼 꾹! 리셋

준비 끝!

현재 자신의 행동과 미래에 변화

된 모습과의 차이를 극대화함으로

써 현재 행동이나 사고를 바꾼다.

∙나의 성장 의지 점수②

∙기적 질문-기적이 일어났다?!

성장

하기

7
관계 속으로

gogo

글쓰기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개념

을 강화하고, 상호 지지와 격려의

피드백을 통해 치유의 경험을 한다.

∙성장 비행기 날리기

∙보태기 활동ⓓ

8
고통?<선물!,

고난?<행복!

외상의 극복 방법을 탐색하고, 외

상에서 성장으로의 사고변화를 통

해 현재의 삶을 수용하는 경험을

한다.

∙차원이 다른 노력-집단 브레인스토밍

∙성장의 의미 찾기-가치엽서

∙오~! 마이 성장 라이프

마

무

리

단

계

실천

하기
9

미션 클리어

gogo

회복 탄력성의 변화를 비교하여

강점을 찾고, 미래의 모습을 그림

으로써 실천적 의지를 고취시킨다.

∙사후 검사(회복 탄력성) 실시, 분석

및 평가

∙The Happy News

정리

하기
10

성장 up go

가요

성장한 자기 모습에 대한 만족감

을 가지고,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평가를 한다.

∙나의 성장 의지 점수③

∙여정 재탐색-Feeling Road Map

∙롤링 페이퍼-칭찬 바구니

표 4. 외상경험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의 실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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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사람의 상실,

폭행 강도 등의 범죄 피해, 성추행 및 성폭력,

본인의 신체질환, 가족 및 가까운 친족의 질

병, 학교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의 따돌림, 사

고 및 상해, 가족과의 불화, 재정적 어려움,

부모님의 이혼 및 별거, 배신 충격, 학업 및

과업 문제, 어린 시절의 학대, 자연재해, 기타

및 외상 경험 없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매우 힘들고 비극적이고, 극심하게 충

격적인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하고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나만

선택한 후 주관적 고통정도를 응답하도록 하

였다. 이 척도는 7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고

통스럽지 않았다’(1)에서 ‘매우 고통스러웠다’

(7)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으로 겪은 주관

적 고통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분
실험집단

인원(%)

통제집단

인원(%)

외상종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사망, 이별, 실연, 절교 등) 1(10) 2(20)

폭행 및 강도 등의 범죄 피해(학교 폭력 등) 1(10) 0(0)

본인의 신체 질환(만성 혹은 급성 질환) 1(10) 0(0)

학교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의 따돌림 2(10) 3(30)

가족 구성원과의 불화 3(30) 3(30)

부모님의 이혼 및 별거 1(10) 1(10)

기타 1(10) 1(10)

외상

발생 시기

한달 이내 0(0) 2(20)

6개월 이내 3(30) 1(10)

7개월~12개월 전 3(30) 0(0)

1~2년 전 2(20) 1(10)

2~3년 전 0(0) 1(10)

3~5년 전 1(10) 1(10)

5~10년 전 0(0) 3(30)

10년 이상 1(10) 1(10)

외상 당시

고통 정도

상(6~7점) 4(40) 9(90)

중(6~7점) 6(60) 1(10)

하(1~2점) 0(0) 0(0)

최근

고통 정도

상(6~7점) 2(20) 6(60)

중(6~7점) 5(50) 3(30)

하(1~2점) 3(30) 1(10)

표 5. 외상 사건 관련 질문에 따른 분포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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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성장 척도

요구분석시 외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2007)이 한국

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Korea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총 16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 깊

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및 영적ㆍ종

교적 관심 증가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척도는 6점 Likert 척도로 ‘경험

못함’(0)에서 ‘매우 많이 경험’(5)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임을 의미한다. 송승훈(2007)의 연구에서 외

상 후 성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

는 .91의 범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

뢰도 계수(Cronbach's ⍺)는 .89로 나타났다.

사건관련 반추 척도

외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외상 관련 반추

를 알아보기 위하여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과 심기선(2013)이 한국

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의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

으며,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2가지 하

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4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아니다’(0)에서 ‘자주 그

렇다’(3)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반

추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안현의 등(2013)의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 척

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94의 범

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88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척도

외상 경험 당시에 받았던 사회적 지지를 측

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유희정

(2012)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정서적지지(7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 정보적지지(6문항), 물질적지지(6

문항)로 구성되어있으며,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

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질문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측정된 점수

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한 것

을 의미한다. 유희정(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

뢰도(Cronbach’s α)는 .96이었다.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이질통제집단 전후

실험집단 O1 X O2 O3

대기자 통제집단 O4 O5 O6

O1, O4 : 사전검사(외상 후 성장, 사건관련 반추, 사회적 지지)

O2, O5 : 사후검사(외상 후 성장, 사건관련 반추, 사회적 지지)

O3, O6 : 추후검사(외상 후 성장, 사건관련 반추, 사회적 지지)

X : 실험처치(청소년을 위한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그림 2. 실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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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계모

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실시절차

본 프로그램 집단대상자는 전문상담사(교사)

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유선전화를 하여 연구

대상을 모집하였다. 모집한 결과, 두 개의 특

성화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H고등학교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으로, S고등학

교 10명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

램은 2016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1번, 한번 모일 때 2회기씩 H특성화 고등학교

에서 1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실험

집단을 구성하여 Wee클래스 내 집단실에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한 회기

당 50분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회기

종료 후에는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하여 회기별 경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매 회기마다 50분간 그

룹면담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강사 소개 및 프로

그램 오리엔테이션 등의 목적으로 예비 모임

을 가졌으며, 실험 및 비교집단에 배치된 각

각 1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전검사(외상 후 성장, 사건관련 반

추, 사회적 지지)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인 10회기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에서 실시한 외상 후 성장,

사건관련 반추, 사회적지지 검사를 실시하였

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절차에 대

한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프

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4주 후에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검사에서 실시한 4

종(외상 후 성장, 사건관련 반추, 사회적 지지)

의 검사를 추후검사로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

집단의 개인별 변화를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추후검사 후 그룹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룹면

담 시간은 50분 소요되었다.

자료처리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

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한 양적 분석과 내용

분석의 두 가지 방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적분석은 종속변인에 대한 실

험-통제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위해

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혼합설

계변량분석(mixed ANOVA)을 사용하였다. 혼합

설계는 구체적으로 집단(실험, 대기자 통제)과

시기(서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에 따른 외

상 후 성장, 사건 관련 반추, 사회적 지지를

분석하기 위해 검사시기를 반복측정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주효과를 검증하

고 아울러 집단과 검사시기별 효과를 비교하

기 위해 사후검증(LSD)을 실시하였다. 가설검

증을 위한 통계적 유의미수준은 .05수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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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외상 후 성장, 사건 관련 반추인 침습

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사회적지지 수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동질한 집단인지

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통제 집단의 각 종

속변인의 사전점수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외상 후 성장, 사건 관

련 반추인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사회

적 지지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프로

그램 이전에 있어서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

타났다.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

펴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관련 변

인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외상 후 성장 점수

에서 처치와 시기간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 36) = 14.30,

p < .001]. 사건 관련 반추에서는 의도적 반추

점수에서만 처치와 시기간의 상호작용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 36) =

20.65, p < .001]. 반면, 사건 관련 반추에서

침습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 점수는 집단과 측

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처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서 집단과

측정시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외상 후 성장, 사건 관련 반추에서는 의도적

반추 점수의 경우 측정 시점에 따른 점수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있음만 확

인할 수 있을 뿐, 집단별로 어떻게 변화했는

지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없으므로 집단별 측

정 시점에 따른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 집단별, 측정시기별로 단순 주효과

및 다중비교(LSD)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외상 후 성장 점수에서 집단별 측정시기의

단순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

우 측정시기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F = 24.04, p < .001], 이때 측정시점

들 간 비교한 결과 전체 외상 후 성장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사후 점수와 추후 점

수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통제 집단의 경우

에는 측정시기 간 전체 외상 후 성장 점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측정

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체 외상 후 성장의 사후검사 점수[F = 6.13,

p < .05]와 추후검사 점수[F = 7.73, p < .05]

에 있어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관련변인

실험집단

(n=10)

통제집단

(n=10) t p

M SD M SD

외상 후 성장 40.50 10.17 40.80 13.62 -.06 .956

사건 관련

반추

침습적 반추 12.60 8.55 15.30 8.98 -.69 .500

의도적 반추 10.80 5.18 12.40 4.70 -.72 .479

사회적 지지 90.00 23.42 90.90 15.33 -.10 .920

표 6.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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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변인 Source SS df MS F p

외상 후 성장

집단간

집단간(집단) 1490.02 1 1490.02 3.55 .076

오차 7550.97 18 419.50 　 　

집단내

집단내(측정시기) 1437.03 2 718.52 25.83 .000

집단×측정시기 795.43 2 397.72 14.30 .000

오차 1001.53 36 27.82 　

사건

관련

반추

침습적

반추

집단간

집단간(처치) .01 1 .01 .00 .997

오차 3661.73 18 203.43 　 　

집단내

집단내(시기) 2.63 2 1.32 .10 .901

처치×시기 3.70 2 1.85 .15 .865

오차 455.67 36 12.66 　 　

의도적

반추

집단간

집단간(처치) 331.35 1 331.35 4.86 .041

오차 1228.17 18 68.23 　 　

집단내

집단내(시기) 347.43 2 173.72 22.71 .000

처치×시기 315.90 2 157.95 20.65 .000

오차 275.33 36 7.65 　

사회적 지지

집단간

집단간(처치) 828.82 1 828.82 1.32 .266

오차 11306.83 18 628.16 　 　

집단내

집단내(시기) 574.53 2 287.27 2.55 .092

처치×시기 520.93 2 260.47 2.31 .114

오차 4057.87 36 112.72 　 　

표 7.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이 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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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 점수에 있어서 집단별 측정시

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선 실험

집단의 경우 측정시기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F = 33.55, p < .001], 이때

측정시점들 간 비교한 결과 의도적 반추의 사

후 점수와 추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통제 집단의 경

우에는 측정시기 간 의도적 반추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측정시기

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의도

적 반추의 사후검사 점수[F = 7.60, p < .05]

와 추후검사 점수[F = 13.53, p < .01]에 있어

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과 의도적 반추의 사

전-사후-추후 점수 변화를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외상 후 성장 사전-사후-추후 점수 변화 그림 4. 의도적 반추 사전-사후-추후 점수 변화

관련변인 Source SS df MS F p 다중비교

외상 후

성장

측정시기×실험 2184.20 2 1092.10 24.04 .000 c < d, e

측정시기×통제 48.27 2 25.40 2.36 .126

집단구분×사전 .45 1 .45 .00 .956

집단구분×사후 1036.80 1 1036.80 6.13 .023 b < a

집단구분×추후 1248.20 1 1248.20 7.73 .012 b < a

의도적

반추

측정시기×실험 662.87 2 331.43 35.55 .000 c < d, e

측정시기×통제 .47 2 .23 .04 .952

집단구분×사전 12.80 1 12.80 .52 .479

집단구분×사후 211.25 1 211.25 7.60 .013 b < a

집단구분×추후 423.20 1 423.20 13.53 .002 b < a

a=실험, b=통제, c=사전, d=사후, e=추후.

표 8. 관련 변인에 대한 단순주효과 및 다중비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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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외상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선행연구 조사, 현장 전문가의 요구와 외

상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토대로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

에 입각하여 외상 경험 청소년을 위한 외상

후 성장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천성문 등(2017)의 집

단상담 모형의 개발 절차인 기획, 요구분석,

구성, 예비연구와 실행과 평가 단계에 따라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획 단계

에서는 프로그램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집

단의 대상을 설정하여 문헌조사 및 이론적 배

경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요구분석 단계에서는 대상자와 현장 전문가의

요구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프로그램

내용 구성하였다. 대상자 요구조사를 통해 외

상경험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설

문지와 대면 또는 전화면담을 통한 전문가 요

구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실시 방법, 대상, 진행

형태 등에서 외상경험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

료 프로그램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수정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목표설

정에 따라 변화원리를 정하여 외상경험 청소

년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

세부 활동 및 내용 조직 후 전문가의 프로그

램 타당도를 검증받아 보완ㆍ수정 후 최종 예

비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예비연구 단계에서

시험운영 하였으며, 시험운영 후 평가 및 수

정, 보완단계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

여 실행하였고, 마지막으로 평가의 단계를 거

쳤다. 평가 단계에서는 최종 프로그램 실시

후 측정도구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통해 평가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

발 절차를 거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외상경

험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프로그램의 개

발잘차 및 내용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외

상후 성장 프로그램의 개발은 외상경험으로

인하여 심리적 불편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위

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시도로써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이 외상경

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경험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의 향상

에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무처치

한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 추후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나 추후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실험집단

이 통제집단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의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외상 후 성장 수준이 향상된 구체적

인 내용을 살펴보면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은

외상에 직면하는 도전을 통해 글쓰기나 대화

로 자신을 노출하고,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인

피드백과 지지로 외상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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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사고의 변화를 가져와 내적인 성장

에 이르게 되는 단계적인 작업을 통해서 자기

지각과 대인관계와 새로운 가능성 수준이 향

상되면서 외상 후 성장 수준 전체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의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외상 후 성장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연

구(박정, 장현아, 김보미, 이유리, 차민지, 2015;

임선영, 2014)의 결과와 외상 후 성장을 변인

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확인한 연구(고아름,

2012; 김정희, 김선희, 2016; 박수진, 2016; 유

새봄, 2016)의 결과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변화경험 그룹면담의 내용에 의하면 참여자들

은 자기 자신 및 자신의 외상경험에 대해 이

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변화

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참여자들

은 프로그램 참여가 그 동안의 자신의 삶 안

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

전과 다른 시각을 갖고 탐색하는 계가 되었다

고 하며, 이전의 외상 경험이 현재의 삶에 어

떻게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찰이 이루

어졌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기

내면의 욕구를 인식할 뿐 아니라 자신의 긍정

적 자원에도 초점을 두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외상 후 성장 프로

그램이 외상경험 고등학생의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둘째,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이 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사건관련 반추의 하위 요인

중 의도적 반추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경험 청소년의 의도적

반추의 향상에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

단이 무처치한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 추후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나 추후검사에서도 지속적으

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실험집

단의 의도적 반추의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

램 실시 후 의도적 반추가 향상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은 우

선, 몸을 움직이는 활동(스파이 게임, 심봉사

와 심청이 게임)으로 집단상담의 의미와 자기

노출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단계

적 의사소통 훈련(선물주기 활동, 코인 공감

활동, 외상 버리기 활동, 보태기 활동, 칭찬바

구니)을 통해 점점 정교한 노출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술을 높여, 회기의 순차적 흐름에

따른 반복된 작업(나의 성장의지 점수–1, 6,

10회기 실시, 회복 탄력성 검사–2, 9회기 실

시, 오~! 마이 (성장) 라이프–2, 8회기 실시)

으로 자기의 변화를 알게 되는 인지작업을 통

해서 반추 조절에 의해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

적 반추로 전환되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경험 이후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을 이끄는 필수적 요소이며, 이

때 포함되는 ‘외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의

도적으로 외상 사건 떠올리기(Barrett & Scott,

1989), 외상 사건과 투쟁하는 과정 안에서 경

험하게 되는 좋은 점 찾기(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외상 사건에서 보이는 유익

한 점 찾기(Tennen & Affeck, 1998), 그리고 삶

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자

동적으로 생각하기(Yalom & Lieverman, 1991)’

와 같은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

은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연구

(박예슬, 2013; 박혜원, 2006; 신선영, 2009; 유

희정, 2012; 정인명, 2009; 최승미, 2008; Bower,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148 -

Kemeny, Taylor, & Fahey, 1998; Calhoun &

Tedeschi, 2006; Ullrich & Lutgendori, 2002)의 결

과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변화경험 그룹

면담의 내용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노출을 통

한 의식적 반추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경험

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외상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동안 자신의 부정적 행

동과 심리적 불편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

였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상황과 고민을 털

어놓는 경험을 통해 혼자 끌어안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되므로 노출을 하여 해결해야 한

다는 해결 방안을 깨달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는 노출을 통한 인지적 반추의 효과를 긍정적

으로 체험한 경험들로, 외상 후 성장 프로그

램이 외상경험 고등학생의 의도적 반추 향상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사건관련 반추의 하위요인 중 침습적

반추 영역에서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것은 외상경험 청소년이 외상을 경험하고도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지 않아 치료적 개입

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정지선, 안현

의, 2008)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

여자들은 외상 사건 관련 질문지 스크리닝으

로 표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이 겪

은 사건을 외상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작은 외상경험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한

다면, 만성적이어서 무감각했거나, 반복적인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날 만큼의 정도가 아니

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이 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상후 성장 프로그램

은 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지

[F(1.25, 22.57) = 4.92, p < .05]와 정보적 지

지[F(1.43, 25.73) = 4.76, p < .05]를 향상시키

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경험

청소년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의 향상

에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무처치

한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 추후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나 추후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실험집단

이 통제집단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의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

로그램 실시 후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향상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외상 후 성

장 프로그램 구성시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

지를 할 수 있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구성하였

다.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지지를 할 수 있는

도구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의 훈련은 의사

소통 훈련을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단계

적인 절차로 실시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회

기가 거듭할수록 든든한 무기를 장착하게 되

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아 외상 후 성장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이

는 외상 경험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

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때 외상

후 성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Calhoun &

Tedeschi, 2006; Park, Cohen, & Murch, 1996)는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지금까지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상관관계 연구(김지희, 2016; 김정옥, 2016; 김

현미, 정민선, 2015; 신선영, 2009; 전유진, 배

정규; 2013)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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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있지만, 정작 외상

후 성장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한 회기나 두 회기의 주제나 구성요소로 설정

하여 이론과 실제의 접목이 아쉬운 부분이었

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회기 구성시

사회적지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 회기에 단

계적으로 구성하고,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

으로의 사회적 지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

상경험 청소년이 외상 후 성장을 하는데 재미

있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르도록 하였

다. 변화경험 그룹면담의 내용에 의하면 참여

자들은 서로 간에 경험을 개방하고 공유함으

로써 그 동안 자신이 경험해 온 것이 다른 사

람들의 경험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참여자들도 자신

과 비슷한 감정, 문제 등을 경험했다는 사실

을 통해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새로운 시각

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집단상담의 형식이 갖는 장점인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

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이 외상경험 고

등학생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외상후 성장 프로그램은 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중에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향상시키는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변화경험 그룹면담에서 평가적 지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자 간의 말이나 행위가

자신 및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하는

등의 평가적 지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적분석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평가적 지지의 향상은 집단원간에

개인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차이

를 나타내는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해 보인다. 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해 주

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

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한다. 연구에서 사용되

어진 사회적지지 척도 자체가 외상 당시 도움

을 받았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

는 외상 당시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인지

변화를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성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사실적인 물질은 인지변화

를 줄 수 없으므로 물질적 지지는 본 프로그

램의 효과변화가 유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선

행연구를 고찰하고, 현장전문가와 대상자의

요구조사를 반영하여, 이론에 기반을 둔 외상

후 성장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들이

외상 후 성장을 위한 논리적 연관성을 갖게

하여 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에게 제공되어야 할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상

담 및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상담 및 교육

적 개입방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

자의 요구나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이 점에서 외상경험 청소년의 치료

적 방향인 외상 후 성장을 부각하여 외상상담

에 우선적인 개입 영역으로 구체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는

각 1명의 학교사회복지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가 배치되어 정서적 지원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서 소수의 큰 외상경험 청소년에게만 치

료적 개입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외상치료가

개인상담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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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청소년에게 성장ㆍ치료적 목적으로 제

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과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각 회기 및 활동의 치료적

요소들을 정확히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다 심층적인 단일사례 연구와 반복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의 성과를 밝히기 위하여 실험집단, 통제집단

외에도 비교집단을 두어 공통적인 변화요인

및 프로그램의 고유한 변화요인을 변별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많은 참여자

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료를 통해 프로그

램의 효과에 대한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지속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간에 걸

친 추후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외상에 대한 대처능력의 필요성

을 밝힌 것처럼 프로그램 이후에 나타난 외상

의 종류나 대처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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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for Adolescents with Traumatic Experiences

Ji-young Cha Kyong-ae Ham Seong-moon Cheon

Busan Seogu Youth Counseling Yonsei Universit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Welfare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adolescents with traumatic

experiences an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rogram. For this purpose, the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w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that based on the needs of field experts

and the needs of the subjects. This program consisted of 10 session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20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nd a total of 10 sessions were performed twice a week. After the program was conducted

on the experimental group,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r comparison according to the lapse of

time: before, after, and follow-up. independent sample t-analysis was used to examine homogeneity

between two groups beforehand. Mixed ANOVA was also used to verify a hypothesis. In conclusion, the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has significant effects on posttraumatic growth and intentional rumination

level with experienced adolescents.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trauma experienced adolescents,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development, rumination, social support


